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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료기, 쿠팡 로켓배송 통한 온라인 판로 확장으로 연 매출 200억 바라보는 중소기업으로 성장  
쿠팡 직매입에 납품하며 안정적 대금 정산 받아 직원 급여 올리고 고용 2배 늘려  

2021. 10. 7. 서울 – “40년 사업을 하면서 단 한번도 100억이라는 매출을 내본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중소 제조기업들이 쿠팡을 통한 온라인 판로 개척에 나서면서 실적이 급성장한 사례가 늘고 있다. 쿠팡은 최근 자사 커
뮤니케이션 채널 쿠팡 뉴스룸을 통해 로켓배송으로 창업 40년만에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지역 고용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는 한일
의료기의 성공 스토리를 공개했다. 

1982년 창업한 전기매트·전기요 제조 전문 중소기업 한일의료기는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의 작은 마을에 공장을 두고 있다. 쿠팡을
만나기 전까지 한일의료기는 탁월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유통망의 한계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었다.

쿠팡의 로켓배송을 통해 2019년부터 전국 각지로 상품이 빠르게 유통되면서 한일의료기는 지난해 쿠팡에서만 매출 100억원을 기
록하며 전체 연 매출 180억원을 달성했다. 한일의료기의 올해 매출 목표는 200억원이다. 실적이 늘어난 만큼 4년 만에 고용도 2
배 이상 늘어났다. 2017년 한일의료기의 고용인력은 약 25명이었으나 지역에서 단기직 포함 고용을 30여명 추가로 늘려 지역경
제 활성화에도 기여 중이다.

한일의료기 배철식 대표에 따르면 주로 도매시장에 납품하던 과거에는 대금 지급을 제때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신용대출
을 받던 일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이에 배 대표는 온라인 시장을 개척하기로 결심했고 여러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도 쿠팡에 집
중했다. 쿠팡 직매입을 통해 로켓배송을 활성화하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납품 대금을 정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의료기 배철식 대표는 “쿠팡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 느낀 점은 그동안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사업했다는 것“이라면서 “쿠팡이
배송과 무료반품을 책임지고 우리는 제품 개발과 개선에 집중하니 생산성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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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 달린 고객의 상품 리뷰 또한 한일의료기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됐다. 상품을 직접 체험한 쿠팡 고객들의 솔직한 상품평을 토
대로 젊은 고객층의 입맛에 맞춰 제품을 리뉴얼했고 그 결과 구매 고객층을 20~40대로 넓혔다. 현재 한일의료기는 쿠팡 전기매
트·전기요 카테고리 1위 업체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훌륭한 품질과 풍부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갖췄으나 온라인 판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노력 중이다”면서 “쿠팡은 상생정신을 바탕으로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
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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